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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dentify the causes of EFL students’ 

anxiety in making class presentations; (2)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uses of speaking anxiety of the students with high and low self-efficacy, 

and (3) to examine the anxiety-coping strategies of the groups. A total of 73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English educati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completed a questionnaire that measured their self-efficacy and the causes of their 

anxiety in speaking in English. The questionnaire also included open-ended 

questions on strategies to cope with speaking anxiety. A semi-structured interview 

was conducted to gain insight into the students’ opinions on how to reduce their 

anxiety in making English presentations. The findings suggested that speaking 

anxiety stems mostly from unfamiliarity with the presentation topic, low language 

proficiency, and emotional factors. The sources of anxiety and the anxiety-coping 

strategies differed between the students with high self-efficacy. The 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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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litative data showed that a teacher’s role as a facilitator is an important 

factor of reduced speaking anxiety in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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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EFL)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영어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영역의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불안감의 요소는 말

하기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영어 말하기 불안감으로 인하

여 학습자들은 자신의 영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교실 내에서 조용

한 학생이 되기도 하며, 필요한 영어 말하기 훈련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영어 성취도가 낮아지기도 하며 이후의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기능의 

습득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영어 말하기 불안감은 영어 학습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영어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통합성(integrativeness)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Gardner, Day, & MacIntyre, 1992). 

영어말하기 불안감의 원인에 대하여 Oxford(1996)는 자아정체성과 문화충

격, 교사와 학습자의 믿음, 교실활동과 방법, 그리고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

용이라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불안감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학

습자들의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안감 요인을 제거하거나 불안감을 

낮추는 교실내의 활동과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정의적 요인은 자기 효능감이다. 자

기 효능감은 과제를 수행한다던지,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인지이다(Bandura, 1986). 학습자들의 자기 효능감은 동기, 학습 그리고 성

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 및 수행 과정

에 있어서 나타나는 정의적 요인 중 하나인 의사소통 의지(Willingness to 

communicate)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하기 상황에서 불안감도 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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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Pajares, 1996). 

한국의 대학생들은 영어 말하기의 필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는 학습자 

집단이다. 초등학생이나 중· 고등학생들도 과제 수행을 위하여 영어말하기를 

필요로 하지만,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 취업에서 영어말하기 공인성적이 취업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어 말하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학들은 다양한 영어 말하기 강의

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영어강의 내에서 영어 주제 발표 과제는 대학생들

에게 영어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영어 말하기를 요구하는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하며, 불안감의 부정

적인 효과로 인하여 영어말하기 능력을 상승시켜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영어 발표과제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불안감의 

원인은 무엇이며, 자기 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느끼는 불안감의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더불어 이를 극복하는 책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자들이 영어 발표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의 원인은 무엇인가?

2) 자기 효능감에 따라 느끼는 불안감의 원인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자기 효능감에 따라 나눈 학습자들의 그룹간에 불안을 극복하는 책략

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EFL 상황에서 학생

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한 개선점에 대하여서도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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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 론적  배 경 및  선 행  연 구

1 자기 효능감에 관한 선행 연구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특정 활동이나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일컫는 말이다(Bandura, 1977). 종종 자

아 존중감(self-esteem)과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공통적으로 두 개념 

모두 자기반성을 거쳐 발생하는 개념이지만 학계에서는 엄밀하게 다른 개념

이다. 자아 존중감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평가, 즉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

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osenberg & Rosenberg & McCord, 1978). 자아존

중은 자신의 속성이나 특징을 어느 정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

동이 스스로의 가치 기준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다(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onn, Jacobs, & Rogers, 1982). 또한, 자아 존중감은 일반

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지녀서 일반적인 여러 상황에 적용되지만 자기효능

감은 과업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측면에

서 차이가 있다(김진만, 2012). 즉 자기효능감이 과업 수행에 대한 예측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오선옥, 2001), 자아 존중감은 스스로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적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정한 목표와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어진 특정 유형의 수행에 대해 행동을 조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Bandura, 1997)을 뜻하는 자기 효능감은, 인간이 노

력을 기울이는 몇 가지 영역에 대한 수행 정도를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Bandura(1993)에 따르면,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의 동기와 수행 결과의 질을 높이는 반면, 자기 효능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

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애착과 몰입이 떨어진다.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 해

결 과정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에 겁을 먹고 좌절하고 피하려고 하

게 된다.

EFL/ESL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과 언어 수행 능력 간의 관계

를 밝힌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어떻게 평

가하는지가 그들의 언어 수행 능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Mahyuddin et al., 2006). 영어 쓰기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도, Klassen(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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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쓰기 과업 수행이 자기 효능감의 정도에 따

라 큰 차이를 보임을 발견하였다.

2 불안감에 관한 선행 연구

언어 수행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불안감을 들 

수 있다. 외국어를 학습하고 말하는 데서 오는 불안은 󰡐외국어 불안감󰡑으로 

명명된다. 이 다면적인 현상은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언어 학습 과정의 

특수성으로부터 발현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신념, 느낌과 행동 등의 특징

적인 복합체󰡓로 정의된다(Horwitz, Horwitz, & Cope, 1986). 또한, Scovel(1978)

은 불안감이 단순한 단일 구조의 감정이 아니라 외국어 학습자에게 외재적, 

내재적으로 작용하는 집합적인 정서 상태라고 하였다.

많은 선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불안감은 거의 대부분의 제2언어/외국어 학

습 과정 내에 존재하고 있다(Hilleson, 1996; Horwitz et al., 1986; Jackson, 

2002; Kitano, 2001; Phillips, 1992; Price, 1991; Young, 1991). 특히 목표어로 

말을 하는 경우 불안감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언어 학습 과

정에서 다른 측면(듣기, 읽기, 쓰기)에서는 불안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학습자

들에게도 나타난다(MacIntyre & Gardner, 1989). 불안감을 가진 학생들은 목표

어로 말을 할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손을 떠는 행동을 보이거나, 심장이 크

게 뛰고 두통이 오는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Cohen & Norst, 1989). 그들

은 말하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답을 말하는 것에 있어 다른 학생들보다 

소극적이며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한다.

몇몇 학자들은 어느 정도의 불안은 언어 학습과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하

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 새로운 언어 학습 과정에서의 불

안은 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불안을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분하면 

󰡐파괴적 불안감(debilitative anxiety)󰡑와 󰡐촉진적 불안감(facilitative anxiety)로 

나눌 수 있다(Scovel, 1978). 언어 습득이나 수행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이 과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이를 파괴적 불안감이라고 하고, 반대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면 이를 촉진적 불안감이라고 한다. MacIntyre와 Gardner 

(1991)에 따르면 불안감은 언어 습득 및 수행에 있어 일반적이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불안감(trait anxiety)󰡑과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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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적 불안감(state anxiety)󰡑로 구분된다. 또한 불안이 심한 학생들은 제 2언

어 학습 자체를 어려운 과정으로 인지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꺼리는 성향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언어 수행에 있어서도 압박감을 느껴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Horwitz, Horwitz와 Cope(1986)은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불안감을 측정

하기 위해 3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외국어학급불안척도(FLCAS: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한 연구를 바

탕으로 언어에 대한 불안감과 과업 수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두 가지 요소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성립하며, 주로 외국어 말하기나 듣기가 불안의 주

된 요인임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척도를 이용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박정숙(1996)에 따르면, 언어 능력이 낮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리고 학

년이 낮을수록 언어 불안감이 높으며 불안감이 높을수록 과업 수행 및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Park(2005)는 영어를 배우는 

한국학생들에 있어서 불안감이 학습자의 말하기 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즉, 불안감이 높은 학습자 일수록 말하기 수행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Kim 과 Ko(2012)는 323명의 한국인 초등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등학생 학습자가 청소년이나 성인 학습자에 비하여 학습 불안감

이 낮았으며 영어 능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불안감이 낮았다. 

III. 연 구  방 법

본 연구는 영어 말하기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자기 효능감에 따

라 말하기 불안감의 원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불안감의 극복책략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자가 인식하는 자기 효능감은 과제의 유형

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업 중에서 발표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느끼는 효능감과 불안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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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 영어교육학과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중 ‘컴퓨터와 영어교육’ 과목을 수강하는 45명과 ‘영어말하기 지도법’ 

과목을 수강하는 28명 등 총 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에 대한 

간략한 분류는 표 1과 같다.

표 1. 실험 참여자 학년별, 전공별, 성별 분류

학년별 분류   전공별 분류 성별 분류 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남  여
75

38 8 20 7 66 7 28 45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75명의 학생 중 1학년은 38명, 2학년 8명, 3학

년 20명, 그리고 4학년 7명이었다. 전공별로는 영어교육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66명이었으며 교육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은 7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이 수강하고 있는 두 과목 모두 영어교육과에서 개설된 과목으로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육학과 학생들도 모두 영어교육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영어교육과의 특성상 말하기연습은 중요시되고 있으

며, 연구 참여자들이 수강하고 있는 두 수업은 모두 영어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학기에 한 두 번씩 영어로 발표를 해야하는 수업이다. 학습자들은 

영어 말하기 특히 발표과제에 대하여 자기효능감과 불안감에 대한 답변을 하

였다. 

2 연구 도구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 정도와 불안의 원인 및 극복 

책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의 다각측정이 이루어졌

다. 자기 효능감에 관한 설문지, 영어발표 불안요소에 관한 설문지, 개방형 서

술 문항(불안요소 극복책략)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자기 효능감과 불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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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책략, 그리고 교실 상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인터뷰가 포함되

었다. 양적 연구 자료 수집 방법과 질적 연구 자료 수집 방법이 모두 포함된 

혼합 연구가 진행되었다.

1) 설 문 지

본 연구에서는 총 두 종류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첫 번째로 발표 상황

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에 관한 설문지는 Liu(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현재 

EFL 상황에 있는 한국 대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편집하였다. 총 10

개의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발표 상황에서 언어의 사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심리적 안정감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

도(‘매우 그렇다’에 6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로 구성되었다(부록 1 참

조). 두 번째로 영어발표 불안요소에 관한 설문지는 Liu(2006)의 연구를 참고

하여 조정하고 편집하였다. 학습 내용 및 교실 상황 등 외부적 불안 요인 5개

와,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인식에 관한 불안 요인 9개 등 총 14문항이 제시되

었으며,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매우 크게 영향 받는다.’에 

5점부터 ‘거의 영향 받지 않는다.’에 1점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

하도록 하였다(부록 2 참조). 요인 분석에 의해 몇 가지 요인은 삭제되었다.

2) 개 방 형  서술  문 항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 발표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 자신

만의 극복 방법이나 책략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서술 문항을 사용하

였다. 이 서술 문항은 학생들이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 3 참조).

3) 반  구 조 화  인 터 뷰

설문 문항과 개방형 서술 문항을 바탕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집

단과 자기 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집단에서 2명씩을 선정하여 반 구조적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자기 효능감과 발표 상황에서의 불안 요소에 대해 다시 대

화를 나눈 뒤, 자신만의 극복 책략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더불어 교실 내 

영어 발표 상황에서 불안 요소를 줄여줄 수 있는 필요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

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부록 4 참조).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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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3. 분석 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양적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우선 Liu(2006)의 연구를 참고한 말하기 불안요소 설문 문항 14

개를 회전 요인 분석을 통해 정화하였으며, 상관 계수에 따라 불필요한 요인

은 제거하고 세 개의 큰 범주로 나누어 공통성을 살펴 보았다. 이어서 자기 

효능감이 다른 두 집단이 요인 분석을 통해 큰 세 개의 범주로 나눈 불안감 

요인 중 어느 요인에 영향을 더 받는지 혹은 덜 받는지는 기술통계로 살펴보

았다. 수집된 질적 자료 중 개방형 서술 문제에 대한 답들은 코딩하여 빈도 

및 전체 답안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였다. 반 구조화 인터뷰로 수집된 자료는 

전사를 통하여 기록되었으며,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분석되었

다.

IV. 연 구  결 과

1. 자기 효능감 정도와 따라 불안을 느끼는 요인 간의 관계

자기 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전체 집단(73명)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

(37명)과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36명)으로 나누었으며(표 2 참조), 각각의 

집단이 영어 발표 상황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불안감을 느끼는지를 알아보

았다. 이에 앞서, Liu(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불안 요소 항목 및 분류를 참

고하여 회전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계수가 높은 요인들을 상위 범주

화하였다. 회전 요인 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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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효능감 평균 점수 및 그룹 분류

  group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효능감 
점수

1 37 33.12 5.017 .873
2 36 44.41 4.242 .750

먼저 발표 내용적인 측면의 불안요소에서는 ‘내용 이해가 어려워서’가 

.885의 공통성을 가져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요인

임을 알 수 있었으며, .864의 공통성을 보이는 ‘주제가 익숙하지 않아서’가 그 

뒤를 이었다. 

표 3. 불안 요소 회전 요인 분석

범주 신뢰도 하위 범주(공통성) 공통성

발표 내용적 측면 .776
내용 이해가 어려워서 .885

주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864

말하기 요소 측면 .703
표현력이 부족해서 .867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서 .739
발음이 좋지 않아서 .666

정서적 측면 .624

비웃음거리가 될까 봐 .880
친구들과 친하지 않아서 .654

주목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650

말하기 요소 측면의 불안 요인으로는 ‘표현력이 부족해서’가 .867의 공통

성을 보이며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요인으로 나타

났고, 뒤이어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서’가 .739, ‘발음이 좋지 않아서’가 .666

의 공통성을 보였다. 정서적 측면의 불안 요인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될까 봐’

가 가장 높은 .880의 공통성을 나타냈으며, ‘친구들과 친하지 않아서’(.654)와 

‘주목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650)가 그 뒤를 이었다.

2. 자기 효능감 정도에 따른 말하기 불안의 요인

자기 효능감이 다른 두 집단이 요인 분석을 통해 큰 세 개의 범주로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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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요인 중 어느 요인에 영향을 더 받는지 혹은 덜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4는 이에 대한 집단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말하기 불안감에 대한 집단 통계량

group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발표 내용적 측면
1 36 3.9028 1.08133 .18019

2 37 3.8243 1.30818 .21506

말하기 요소 측면
1 36 3.8981 .95890 .15982

2 37 2.8829 .97884 .16092

정서적 측면
1 36 2.7778 1.04198 .17366

2 37 2.2342 .86376 .14200

분류된 그룹 중 그룹 1은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이며, 그룹 2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이다. 집단 통계량을 나타내는 표 4를 보면, 실제로 발표 

내용적 측면의 불안요소에 있어서는 두 집단의 평균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

지만, 말하기 요소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불안요인에 있어서는 불안감을 느끼

는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말하기 요소의 측면에서는 효능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에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약 1의 평균 차이를 보였으

며, 정서적 측면에서는 약 0.5의 평균 차이를 보였다.

3. 자기 효능감 정도에 따라 불안감을 극복하는 책략

자기 효능감이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불안감을 극복하는 책략은 실험 참

여자들로 하여금 설문지 다음에 제시된 개방형 서술 문항에서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쓰도록 하였고, 표 5, 표 6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50    외국학연구 제30집

표 5.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불안감 극복 책략

불안감 극복 책략
응답 
횟수

비율
(%)

친구나 교수님 등 경청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다. 15 33

사전 연습을 많이 한다. 9 20

심호흡을 한다. 7 16

집중을 하고 주위를 신경 쓰지 않는다. 5 11

다른 사물이나 벽을 본다. 4 9

발표 자료를 다시 본다. 4 9

불안감을 잘 느끼지 않는다. 1 2

총 합 45 100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이 기술한 총 45개의 답변을 보면 ‘친

한 친구나 경청하는 사람의 눈을 본다.’가 15개(33%), ‘미리 현장에 있다고 생

각하고 연습해 본다.’가 9개(20%), ‘심호흡을 한다,’ 가 7개(16%),‘집중을 하고 

주위를 신경 쓰지 않는다.’가 5개(11%)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불안을 잘 느

끼지 않는다.’는 답변도 1개(2%) 있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발표 상황을 상상하며 미리 연습하는 경우

가 많았으며, 청중 및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며 발표를 한다는 답변을 기술한 

경우가 많았다.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집단의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

터뷰에서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영어 발표를 하기 전에 스크립트를 달달 외운다거나, 저만의 미신 같

은 게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스크립트를 외워본 적이 있는데, 긴장을 해버리

니까 오히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식은땀만 나더라고요. 집이나 학교에서 

발표 상황을 상상하며 가능한 한 여러 번 발표 준비를 하고, 실제 발표 상황

에서는 친한 친구들의 눈을 많이 마주치려고 해요. 그 친구들은 저를 항상 응

원해 준다고 믿고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의 눈을 보면 더 자신감이 생기고 잘 

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거든요(여성, 21세).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이 기술한 총 45개의 답변을 보

면 ‘스크립트를 외운다.’가 9개(20%)로 가장 많았으며, ‘친한 친구나 경청하는 

사람의 눈을 본다.’와 ‘청중들의 시선을 피한다.’가 각각 8개(18%), ‘심호흡을 



영어말하기 수업에서 자기 효능감, 불안감, 그리고 불안감 극복 책략    51

한다.’가 6개(13%),’, ‘다른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는 등 주의를 분산시킨다.’, 

‘5개(11%)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단상에 손을 올린다.’, ‘신발에 동전을 

넣는다.’ 등의 답변도 1개씩 있었으며, ‘아직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

는 답변도 1개 있었다.

표 6.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불안감 극복 책략

불안감 극복 책략
응답 
횟수

비율 
(%)

스크립트를 암기한다. 9 20

친구나 교수님 등 경청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다. 8 18

청중들의 시선을 피한다. 8 18

심호흡을 한다. 6 13

다른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등 주의를 분산시킨다. 5 11

발표 자료를 다시 본다. 4 9

사전 연습을 많이 한다. 2 5

단상에 손을 올린다. 1 2

신발에 동전을 넣는다. 1 2

아직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 1 2

총 합 45 100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은 ‘스크립트를 외운다.’, ‘다른 사람에

게 발언을 시키거나 다른 이야기를 해서 주의를 분산시킨다.’, ‘청중의 눈을 

피한다.’와 같은 답변이 전체의 33%를 차지하였다. 발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태적 불안감(state anxiety)’이 발표라는 수행에 ‘파괴적 불안감(debilitative 

anxiety)’으로 작용하여, 발표자로 하여금 발표를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정서

적 부담을 초래하고 청중들과의 소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성공적인 

발표에 해를 끼치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집단의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한 학기에 적어도 네다섯 번 정도는 있는데, 

저는 영어로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불안하고 초

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더라도 매 번 버벅거리다 실패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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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고, 스크립트를 최대한 많이 외워보려고 해요. 근데 외운 내용을 말

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발표가 진행되었는지도 잘 모르게 

되고, 흐름을 놓치면 긴장을 하게 돼요. 긴장을 하면 준비한 것도 못하게 되고, 

점점 발표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떨려서 친구들이나 교수님 눈도 잘 

안 마주치게 되는 것 같아요(남자, 22세).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은 발표 상황에서 청중들의 눈을 마주

치거나 자기 최면을 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불안감을 극복하였다.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은 내용 전달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스크립트를 외우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발표를 준비하지만 

발표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보였다.

V. 논 의

연구문제 1에서는 EFL 영어 발표 상황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자기 효능감

에 따라 느끼는 불안감의 요소들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

다. 효능감과 불안 정도에 따른 논의는 기타 선행 연구에서도 여러 번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말하기에 있어서의 자기 효능감과 영어 발표 상

황의 ‘상태적 불안감(state anxiety)’의 요소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반

적인 영어 말하기 효능감과 발표 상황에서의 상태적 불안감의 관계는 많은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바로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Clément, 

Gardner, & Smythe, 1977). 다음으로 회전 요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상태적 불

안감의 요소를 큰 세 가지 항목(발표 내용적 측면과 말하기 요소 및 정서적 

측면)으로 나눈 바 있다. 자기 효능감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분류된 다른 

두 개의 그룹은 이 두 가지의 다른 불안 요소들에게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기도,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먼저 발표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적지 않은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8 이상). 발표 내용이 어렵거나, 발표 주제가 친숙하지 않을 

경우 발표 준비 과정에서나 실제 발표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기 요소 및 정서적 측면의 불안 요소에서는 두 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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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보였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은 발표 상황에서 말하기 

요소나 정서적인 요소들에 의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보다 영향

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EFL 교실에서 영어 발표과제 수행

을 위하여서는 자기 효능감이 낮으며 불안요소로써 정서적 측면을 요인으로 

지목한 학습자들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발표를 할 수 있도록 교실 

상황을 조정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2에서는 EFL 영어 발표 상황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자기 효능감

에 따라 불안을 극복하는 책략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은 발표 상황에

서 불안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발표 상황을 상상하고 여러 번 연

습한다고 하였으며, 발표 상황에서 불안감이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청중들과 

눈을 더 마주치고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가다듬고 자신감을 불어 넣는다고 

대답하였다. 발표 상황에서, 또는 발표 상황을 떠올렸을 때 발생하는 ‘상태적 

불안감(state anxiety)’이 ‘파괴적 불안감(debilitative anxiety)’보다는 ‘촉진적 불

안감(facilitative anxiety)’로 작용한 것이다.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은 이를 극복하려 하기 보다는 청중들의 눈을 피해 교실 구석을 쳐다

보는 등 이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보였다. 1번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이러한 회피 전략을 보이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

에서 발표를 망쳐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그리하여 자괴감에 빠질 걱정이 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Prins(1986), Bailey, Onwuegbuzie와 Daley(1999)의 

연구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회피라

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Pappamihiel(2002)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발표 상

황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청중이나 교수의 눈을 피하고 혼자 있다고 생

각한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교사는 미리 발표를 연습하는 것이 힘들고, 

이에서 비롯되어 발표 상황에서 큰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예의주시하여 

그들이 불안감이나 수치심을 덜 느끼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

어야 하며, 적절한 피드백과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그들의 마음의 짐을 덜

어주도록 해야 한다. 

위의 연구 문제들과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EFL 영어 발표 상황에서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개선되어야 학생들의 불안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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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아보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자료 수집 방법으로써 진행된 인

터뷰를 통해,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에게서 어떠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는지를 찾아보았다. 무엇보다도 발표 상황에서 느끼는 압

박감이나 불안감이 교사나 교수의 도움으로 인해 많이 완화되고 발표 상황에

서 훨씬 편안함을 많이 느낀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

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발표 상황의 긴장감

이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

다. Horwitz, Horwitz, and Cope(1991)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자들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에 처한 학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덜 느끼게 하고, 학습 상황

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불안감이 낮은 교실 상

황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언어 학습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이

다. 언어 학습과 수행이 일어나는 교실은 학생들이 ‘엄격히 제한된 언

어’(Dornyei, 2002)를 사용해야만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체면이 손상될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언어 학습에 있

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요인 및 상황을 잘 파악하게 하고, 지속적인 오류 

수정과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틀리거나 적절하지 않은 발표 내용에 대해

서 먼저 교사는 학생이 이미 충분히 유의미한 내용을 전달했음을 말해준 다

음 적절한 문법적/화용론적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이는 학생으로 하여금 수

치감이나 죄책감을 많이 줄여줄 수 있으며 틀린 내용을 자연스럽게 되뇌어보

고 고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VI.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특정 상황에서의 불안감이 언어 학습이나 과업 수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문제들

에서 공통적으로 불안 요인의 양상이라는 부분을 다루었으며, 그 극복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기 효능감의 차이에 따

라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각기 다른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발표 상황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극복하는 책략에도 

차이를 보였다. 교실내 발표상황에서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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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극복하는 책략은 자기 효능감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이러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에 있어서는 교사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사가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표를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에 있어서 내용 자체보다 문법 요소나 

규칙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말로 수행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정형적인 틀을 강요하는 발표 수업 때문

에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비웃음거리가 되거

나 자기만족을 하지 못 할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발표 수행

을 저해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어 발표에 있어서 실수는 창피해할 

일이 아니며,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자각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영어로 발표를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명 또는 세 명이 한 조

가 되어 발표를 할 때 학생들이 불안감을 덜 느낀다고 대답하였으며, 정해진 

주제에 점수가 크게 달려 있는 발표보다는 학생 스스로 학습 내용과 관련하

여 흥미를 느낀 부분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경우 또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 효

과가 있음을 보였다. 교사가 발표 중간에 부가적인 설명을 할 상황이 필요한 

경우, 개입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 발표자가 준비한 내용과 흐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표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교수님이 적절히 개입

하셔서 알려주시면 여유가 생겨 쉴 시간도 생기고 다음 내용에 대해서 더 침

착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대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자체는 학생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수업 전반과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들은 스스

로를 권위자로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수업과 평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들의 입장이 되어 발표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업 시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불안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여 더 풍성하고 유의미한 수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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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영어 발표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에 관한 설문

(해당하는 칸 안에 체크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영어 발표를 하기 시작

하면서 나의 영어 말하기 실

력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영어로 발표를 잘 한다.

1.3
나는 영어로 발표를 할 때 초

조하지 않다.

1.4
나는 발표에 관련된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다.

1.5
나는 영어로 발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

1.6

나는 새로 배운 단어나 표현

들을 발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1.7
나는 영어로 발표하는 것에서 

내 나름의 기쁨을 찾는다.

1.8
나는 영어로 발표하는 내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다.

1.9

나는 동료들이 나를 비웃어도 

꿋꿋이   영어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1.10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하는 

것이 내   목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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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영어 발표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에 대한 설문

(자신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체크 표시 해 주세요.)

거의 

영향 

받지 

않는

  

매우 

크게 

영향 

받는다

2.1 부족한 자신감

2.2 어려운 발표 내용

2.3 좋지 않은 발음

2.4 주제에 익숙지 않음

2.5 낮은 점수를 받을까봐

2.6 주목 받는 것에 대한 부담

2.7 적절한 단어 선택 문제

2.8 좋지 않은 기억력

2.9 표현력의 부족

2.10 발표 상황에 대한 낯섦

2.11 콩글리쉬를 사용할까봐

2.12 놀림거리가 될까봐

2.13 동료들과 친하지 않은 것

2.14 유창하게 말하지 못해서

부록 3. 영어 발표에 있어서 불안을 극복하는 책략

Q. 여러분이 발표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 자신만의 극복 

방법(들)이나 책략(들)이 있다면 짧게 적어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합니다.

 

ex) 가장 친한 친구 얼굴을 본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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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들에 관한 인터뷰 질문

1. 영어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발표를 준비할 때나 교실에서 

발표를 실제로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2. 영어로 발표를 할 때 느끼는 불안한 감정들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지 말씀해 주세요.

3. 영어 발표 상황에서 불안감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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